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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에서 성형에 한 담론과 이야기 분석을 통한

일반인들의 마음 탐색

김 기 범† 차 란 김 양 하

성균 학교 수원 학교 경기 학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성형에 한 사회 담론과 개인의 내러티 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형에 한 심리가 내재화되는 과정과 자기개념화되는 과정을 분

석하고자 했다. 분석을 해 성형에 한 FGI 성형유경험자와 무경험자들을 상으로 한

개별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남여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재 한국사회

에서의 성형에 한 담론에 따른 사회 표상이 정 으로 내면화되어 있으나, 성형을 한

집단에서는 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 성형의 사회

순기능 때문에 성형을 했거나 성형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어 : 성형, 담론, 내러티 , 사회 표상,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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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성형열풍 ‘끝없는 욕망’

무조건 게, 쁘게...개성 죽이는 사회’(경향

신문, 2007년 2월 21일자), ‘성형공화국’, ‘성형

을 권하는 사회’, ‘지역과 소득을 넘어 성형이

일반화된 것’ 등으로 묘사되고 있고 진단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더 고 뻐지려

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성형 열풍의

뿌리는 사회 인 외모지상주의 상이다...

몸의 상품화, 자본화라는 말까지 나온다....성

형의 목 도 진화하고 있다...자기 만족, 취업

이나 결혼을 한...성형에 한 사회 시선

이 해진 것도 꼽힌다...성형이 상매체시

의 산물...성형은 자연스럽고 정 인 것

등으로 기술되고 있고, 이에 한 비 으로

우리 사회 특유의 쏠림 상이 성형열풍을 가

속화시키고, 획일화됨을 경고하고 있으며, 목

을 해서는 수단은 어떻든 좋다는 심리가

만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20

후반 여성 62%가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엄 신, 2007)고 한다. 이러한 조사분석은

지난 2005년 아시아 여성들을 상으로 한 설

문조사(Unilever, 2005)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형을 고려하겠다

는 비율에 있어서 한국 여성들이 아시아권에

서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용성형에

한 태도 한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 여

성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면 왜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성형

을 하고자 하는가? 살아남기 해서이다(Etcoff,

1999). 한국 사회에서는 불고 있는 성형 풍은

개인의 마음속에 사회 담론을 통해 내면화

되어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속에 긴 한 삶의

형식으로 욕구의 형태로 혹은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어 사람들은 성형을 하고자 하

고 혹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

소년, 여 생, 년여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

든 세 에 나타나고 있고, 남성들 한 성형

미인에 해 비교 한 태도를 갖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1. 성형에 한 아시아 여성들의 태도

주. 자료출처, Unilever, 2005, 아시아 10개국 2,100

여명의 여성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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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붕어빵 미인’의 양산은 일반인

들, 언론매체와 교육 장 모두가 삼 일체가

되어 박자를 맞추기 때문이다. 성형을 함으로

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기만

족을 경험하며(김기범, 차 란, 2006; 김양하,

김기범, 차 란, 2007; 손은정, 2007; 차 란,

김기범, 2006; Thomson & Hirschman, 1995), 매

일 보는 신문과 TV에서는 성형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게 다름과 차이를 인정치 않는 교육을 실시하

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이러한 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심리학자들이 풀어야할 당

면과제이다. 심리학 측면에서는 이러한

상에 해 세 가지 수 에서 근해 볼 수 있

다. 먼 사회환경 측면을 강조하는 근과

개인의 심리 속성에 따른 차이로 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측면과 심

리 속성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로 보고

근하는 것이다.

먼 사회환경 측면 혹은 사회상황 측

면을 보면, 사회역사 요소가 향을 끼치게

되는데, 한국문화에서는 얼마 까지만 해도

성형을 했다라는 사실을 거림낌없이 말할 수

있는 분 기가 아니었다. 이는 역사 으로

‘몸’에 해 신성시하는 통때문인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젠 성형미인이라는 을 개인의

권리, 만족 등으로 치부하며 자랑하는 시 가

되었다. 여기에는 외모지상주의라는 시

분 기와 화, 서구화 되는 사회, 언론의

사회 향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손은정, 2007; 임인숙, 2002;

경란, 이명희, 2002; Bloch & Richins, 1992;

Thomson & Hirschman, 1995 참조).

이러한 사회환경 혹은 사회역사 측면은

지 재의 사회 상황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세상에서 더욱 더 성형

을 해야할 것만 같은 사회 압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회 압력의 향을 사회 충격이론(social

impact theory)으로 설명한 바 있으나, 이 이론

은 사회 요소나 그 향력을 변수화하여 개

인에게 미치는 정도를 양화시킨 이론이다

(Taylor, Peplau, & Sears, 2003). 더불어 사회심리

학 분야에서 사회 상황에 한 근은 사람

들이 사회 상황에서 지각하는 정도 혹은 느

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성형과 련해

서 사람들이 성형에 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가를 측정함으로써 사회 상황에 한 혹은

사회 압력에 측정을 시도한다(정태연, 김기

범, Michele, 2005; Mischel, 1977).

지 재 한국 사회는 성형에 한 사회

상황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정형화된 기 를 갖게되어 성형을 하

는 것이 하다고 느낄 수 있다. 성형을 할

경우 충분한 이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형을 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느끼는

상황은 개인이 다른 행동을 할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게 되고, 기 되고 수용가능한 행

동의 범주를 제한하게 된다. 만일 기 되는

행동의 유형으로부터 이탈하거나 벗어나게 되

면 사회 비난을 받거나 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Price & Boufford, 1974).

이러한 사회역사 환경과 상황속에서 사람

들은 그러한 상황에 합한 심리를 갖게 된다.

를 들면, 성형에 한 사회 상황이 강하

다면 개인 수 에서는 성형을 하지 않음으로

써 받게되는 비난이나 따돌림 등에 따른 성형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80 -

욕구나 동기가 강해지고, 성형을 함으로써 얻

게 되는 심리사회 기능을 경험함으로써 자

기 만족이나 자기 확증 등을 경험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회 상황이 지배하는 문화체

계에 속한 사람들은 역할 사건에 한 인

지 구조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의 성형에 한 심리학

근들은 사회문화 특성을 가치나 태도와

같은 심리 과정들로 환원하면서(김지 , 김

기범, 2005; 정태연 등, 2005; Gabrenya, 1999),

경제문화 조건이나 좀더 거 한 사회 구

조들을 간과하 다. 손은정(2007)은 비록 사회

문화 가치와 사회문화 향을 요시하여

성형과의 련성을 연구하 지만, 모두 공

자기의식이나 사회문화 가치의 내면화 등의

개인 심리 과정들로 환원하 다. 한 경

란,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도 욕구, 자아존

감 등의 심리 구성개념으로 환원시켜 근

하 고, 유창조 등(2002)의 연구에서도 성형과

련하여 동기 등의 심리 속성으로 근을

시도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형을 할 것인지에

한 의도나 태도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

향의 요성을 직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에 한국 사회의 성형 열풍이 어떻게 표상화되

어 있고, 사회문화 향력이 개인의 마음속

에 어떻게 내면화 되는 지의 심리 과정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 담론과 개인의 경

험에 한 이야기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했다.

언어는 사회 상으로, 한 문화의 사람들

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가능 하는 매개체

이다. 일상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언어와 담

론은 심리학에서 개인 내부에 있는 사고와 감

정을 타인에게 달하는 혹은 소통하는 매개

체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속의

공유화된 해석의 틀을 통해 담론을 생산하고

받아들인다(김기범, 차 란, 김미희, 2006; 김

기범, 최상진, 2002; Burr, 2002; Harre & Gillett,

1994; Harre & Stearns, 1995; Gergen, 1985;

Gergen, 2001; Gergen & Thatchenkery, 1996).

사회 담론의 표 생산자는 언론이다.

담론의 재구성자이기도 한 언론(혹은 미디어)

의 보도내용은 사람들로 하여 사회, 문화를

(간 으로) 경험하게 하고, 세상과 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의미있게 구성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Entman, 1993). 언론은 보

도의 틀(frame)을 통해 실을 재구성하는데,

언론의 보도 틀은 보도자의 개인 차원, 언

론의 조직 차원과 각종 사회집단 등의 사회

압력 차원 등이 틀 구성에 향을 미치기

도 한다. 따라서 언론은 어떠한 틀 혹은 시각

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실을 언어라는 상징

담론을 통해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회 상에 한 언론의 해석의

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에 한 시각을

갖게 되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김기범 등

(2006, 2007)은 여풍이나 성형에 한 언론기

사 분석을 통해, 성역할 고정 념과 편견이

담겨있고 성형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태도를 지 한 바 있다. 를 들어,

2006년 한 해 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계

신문 등의 성형에 한 기사를 보면, 부

분 재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있는가에 한 단순보도 주로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기사를 하는

일반 사람들이 ‘남들도 다 하는구나’ 혹은 ‘성

형을 해도되는 구나’, ‘성형을 해야하는 구나’

등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해

도 과언은 아니다.

언론이 생산해내는 사회 담론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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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나 태도로 개인의 마음속에 내면화되거나

표상화되는데,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경험에

한 이야기를 통해 사회 가치나 사회 압

력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경험에

한 이야기는 사회 으로 공유된 인지나 해

석의 틀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문화

특성을 내포한다. 한 이야기 속에 표상화된

경험된 마음의 내용은 성격이나 자기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고, 재의 자기모습과 행동에

한 설명이나 미래의 자기와 행동에 한

측을 가능하게 한다(McAdams, 2006, NY Times

‘This is your life(and how you tell it’, 22 May,

2007 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형을 둘러싼 사회

분 기나 경향성 혹은 가치에 한 담론과

사람들의 경험에 한 이야기를 집단 토론과

면 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근은 기존의 심리학 환원주의에 근거한 변

수 심의 근에서 탈피하여, 사회 상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

는 지에 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 면 을 실시하면서 성형에 한 태도,

외모만족도, 타인과의 외모비교, 성형에 한

친구, 가족, 사회의 태도, 성형 의도 등을 양

으로 측정하여 집단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토론과 면 의 이야기와의 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방 법

본 연구는 성형에 한 사회 경향성이 개

인의 마음속에 내재화되는 과정을 담론과 이

야기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조사 상자 자료수집 차

성형에 한 담론 분석은 FGI를 통해 이루

어졌다. ‘성형, 해야하는가’라는 주제로 남, 여

학생 10명(평균연령 20세)이 약 56분간에 걸

쳐 집 토론을 실시하 고, 토론 녹취된

자료를 통해 참가자들의 주고받는 담론을 분

석하 다.

이야기 분석은 개별 면 을 통한 자료를 분

석하 는데, 남, 여 학생 46명( 체평균연령

24세; 남 23명 평균연령 26세; 여 23명 평균연

령 23세)을 상으로 면 을 실시하 고, 성형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상으로 면 을 실시

하 다. 면 은 사 에 면 항목과 주의사항

을 숙지한 학원생 한 명과 두 명의 공동연

구자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상으로 강의

실에서 실시하 고, 개인 당 약 10분에서 2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 상자 성형을 경험한 피면 자는

모두 14명(평균연령 23세)이었고 이 여학생

이 10명(평균연령 23세), 남학생이 4명(평균연

령 25세)이었으며, 성형을 하지 않은 피면 자

는 31명이었으며(평균연령 24세) 이 여학생

이 13명(평균연령 23세), 남학생이 19명(평균연

령 25세)이었다.

면 항목으로는 성형을 한 경우에는 어디

를 했고, 왜 했는지에 해 물어보았고, 두 번

째로 성형을 하기 의 모습에 한 평가와

주변의 평가에 해 물어보았으며, 세 번째로

성형을 한 후에 자기 모습에 한 평가와 주

변의 평가에 해 물어보았고, 네 번째로는

성형에 한 만족도와 이유를 물어보았다. 다

섯 번째로는 성형의 이득과 단 을 물었다.

성형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변에 성형

을 한 사람에 해 물어보았는데, 먼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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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이유와 성형 한 사람에 한 피면 자

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두 번째로는 성형의

장 과 단 , 성형 의도와 이유, 성형을 하지

않는 이유 등에 해 질문하 다.

성형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한국 사회의 성형에 한 태도, 한

국 사회에서 성형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과 단 등을 물어보았다.

더불어 성형에 한 태도, 외모만족도, 타인

과의 외모비교, 성형에 한 친구, 가족, 사회

의 태도, 성형 의도 등을 단문항의 Likert 7

척도(1 매우 그 지 않다에서 7 매우 그 다)

로 측정하 다.

분석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면 을 통해 수

집된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내용분

석은 두 명의 공동연구자와 학원생 1명이

일차 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이에 한

분석자간 일치도를 측정하 고, 이후 두 차례

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으로 .91의

일치도를 보인 결과를 최종 으로 분석하 다.

양 측정치는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하

다.

결 과

FGI 분석결과

성형에 한 FGI 분석 결과, 학생들의 마

음속에는 성형에 한 사회 표상이 자리잡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형 풍이 사회

으로 공유된 가치이고, 취업이나 사회

계에서 생김새로 평가받고 오늘의 실을 보

여주고 있었다.

사회 분 기에 한 의식

부분의 FGI 참가자들은 재 한국 사회에

서 일고 있는 성형 열풍에 해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꺼

낸 한 남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성형이라는 게 안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성형이 사회 트랜드가

되었다고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하는 것 같아요.” (25세 남성)

이에 해 한 여학생은 좀 더 구체 으로

를 들며 설명하 다.

“기업 같은데서 뽑아도 실력 같은 것도

다 같고, 학벌 다 같은 제하에 차라

리 뽑는다고 하면은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

긴 사람이 더 호감이 가는 거잖아요 지나

가다가 못생긴 사람 지나 가면은 좀 그런

데 잘생긴 사람 지나가면 이 한 번 더

가는 것처럼 성형을 통해서 자기가 더

뻐지면, 요즘은 사회 으로 얼짱 뭐 그런

거도 있잖아요.” (20세 여성)

의 두 학생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성형

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 트 드’와 기

업의 인력선발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가치나 상황에

해 내면화하고 있고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상화는 문화를 비교

체험한 한 남학생의 이야기 속에서 더욱 극명

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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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요 기업에서 뭐 얼굴같은 걸로

많이 뽑는다는 말 도 많이 들어봤는데

요. 그러니까 못생겨서 안 뽑힐거니까 이

쁘게 고쳐서 뽑 야 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요. 차라리 기업 자체에서 그 얼굴을 보는

기 을 없애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

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싱가폴에서 한 3

년간 거주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는요 연

인들이요 못생긴 연 인이 80%로 이쁜 연

인이 20%에요.” (22세 남자)

의 세 가지 담론은 재 한국 사회의 성

형에 한 사회 압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

고 있음을 ‘연 인에 한 기사’ 등 매체를 통

해 하거나 간 으로 해들은 이야기나

비교문화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에 한 이유로 ‘얼굴을 많이

보는 문화’라는 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에게 심있는 취업

의 세태에 해서도 매우 공통된 생각들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를 들어 ‘상

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취업을 나가면서

화장이나 성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간호학과생이 1학년 때 외모에 따라

분반하게 된다’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났다.

성형에 한 사회 분 기에 한 비 도 있

었는데, 주로 ‘보편 인 아름다움’의 추구로

모든 사람들이 로 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은유

으로 표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분 기와 더불어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한 이야

기속에는 ‘친구들 꺼풀 수술 안하는 사

람이 없을 지경’ 등 주로 친구나 가족 구성원

이 성형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 정

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형에 한 태도와 심리 과정

성형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더 뻐

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잘

보이기 해, 자기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해,

외모에 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해 등으로

나타났는데, 부분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평

가나 시선이 의식되 좋은 인상을 주기 해

성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을 함으로써 경험하는 것은 자신감, 자

기 만족 등으로 나타났는데, 성형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한 확신과 사회 승인으로 인

한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으로는 일을 게 한

다, 후 효과, 성격이 밝아지고 정 으로 변

한다, 주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부러운 으로 본다 등이 있었고, 성형의 단

으로는 독, 성형 효과 미미, 성형 역효과

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성

형은 개인의 자기존 감이나 신체존 감 보다

는 사회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사회 승

인 등의 심리 기능이 동기화되어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면 분석결과

성형을 한 여학생들을 상으로 면 을 실

시한 결과, 꺼풀이나 치아교정 등의 미

용성형이 부분이었고, 성형을 한 이유로는

의료목 외에 뻐지기 해, 콤 스를 극

복하기 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형을

하기 자신들의 모습에 한 평가에서는 불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이 불만이 없었다라는 응

답과 비율면에서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형

타인들의 평가에서는 부정 이었다는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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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항목 내 용 빈도(%)

성형부

꺼풀

치아교정

얼굴 제거

6(60%)

3(30%)

1(10%)

성형이유

불편해서(의료목 )

뻐지려고

컴 스 극복

기타 그냥 하고 싶어서

4(40%)

3(30%)

2(20%)

1(10%)

성형 평가
불만이 없었다

맘에 들지 않았다

5(50%)

5(50%)

성형 타인들의 평가

별 신경 안썼다(나쁘지는 않았다)

지 한다(부정 이었다)

립 이었다

3(26.67%)

4(50%)

1(12.5%)

성형후 평가
만족한다

차이없다

8(80%)

2(20%)

성형후 타인들의 평가
좋아졌다

별차이없다

8(88.89%)

1(11.11%)

성형후 장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기타 별생각이 없다

8(80%)

1(10%)

1(10%)

성형후 단

없다

하고싶다

리불편

시선불편

4(40%)

1(10%)

3(30%)

2(20%)

성형에 한 사회 시각

부정 이다

정 이다

양가 ( 립 )이다

4(40%)

4(40%)

2(20%)

일반 인 성형의 장

취업 시 유리

첫인상 좋아짐

기타 2 자신감/모든 면에서 좋다

5(50%)

3(30%)

2(20%)

일반 인 성형의 단

사람들의 평가

스스로 불안감

부작용

없다

2(20%)

2(20%)

3(30%)

3(30%)

표 1. 성형한 여성들에 한 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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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형을 한 후에

는 성형에 해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타인들의 평가도 좋아졌다라는 응답

이 부분이었으나 성형에 한 사회 시각

은 부정 이다라는 응답과 정 이다라는 응

답이 등하 다. 일반 인 성형의 장 으로

는 취업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

고, 첫인상이 좋아진다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성형의 단 으로는 사람들의

부정 평가와 부작용 등을 들었다.

따라서 성형을 한 여 생들을 상으로 실

시한 면 내용 분석을 종합해 보면, 한국 사

면 항목 내 용 빈도(%)

성형의 이유

뻐지려고

컴 스 극복

자기만족

9(69.23%)

3(23.08%)

1(7.69%)

성형한 사람들에 한 평가

정 (부러움 3, 나도 하고 싶음 4)

이해는 한다( 립 )

부정

7(53.85%)

4(30.77%)

2(15.38%)

성형의 장

자신감 형성

콤 스 극복

보다 나아졌다( 뻐짐)

7(53.85%)

4(30.77%)

2(15.38%)

성형의 단

부작용

주 평가(시선)

기타 성형에 의존하게 된다/잘 모르겠다

8(61.54%)

3(23.08%)

2(15.38%)

성형의도
하고싶다

하기싫다

7(53.85%)

6(46.15%)

성형의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반이다( 립 )

10(76.92%)

1(7.69%)

1(7.69%)

성형에 한 사회 시각

부정 이지 않다

편견이 있다(부정 )

반반이다

8(61.54%)

3(23.08%)

2(15.38%)

일반 인 성형의 장

취업시 유리하다

사회생활에 유리하다

자신감

7(53.85%)

4(30.77%)

2(15.38%)

일반 인 성형의 단

없다

주 시선

개인 인 투자비용

7(53.85%)

4(30.77%)

2(15.38%)

표 2. 성형하지 않은 여성들에 한 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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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성형에 한 시각은 찬반 논쟁이 진행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인의 성형에 한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성형을 함으로써 사회 승인이

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 등의 심리사회 기능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을 한 남학생들은 극히 소수 는데, 성

형 부 도 치아교정이나 제거 등 미용성형

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형 자기모

습에 한 부정 인 평가는 성형 후 정 으

로 변화했고, 타인들의 정 인 평가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에 한 사회 시

각은 부정 으로 본다라는 응답이 정 이다

라는 응답보다 많았고, 성형의 순기능으로는

취업이 부분이었다.

성형을 하지 않은 여 생들은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주변에 성형을 한 사람들이 성

형을 한 이유로 성형을 한 여 생들의 답변과

유사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성

형에 한 사회 시각을 성형을 하지 않은

여 생들은 부분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들에게 성형에 한 필

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성형에 한 의

도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형을 한 여 생들

은 성형에 한 사회 시각이 반반이라고 했

지만 성형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사회 분

기가 정 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한 성형

을 함으로써 사회 승인 등의 정 인 심리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성형을 함

으로써 주 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양면이

있음을 경험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체 으로는 성형에 한 사회 시

각이 정 이고, 성형을 함으로써 취업이나

사회 승인 등의 순기능을 얻게 되고, 성형

을 한 후 주 의 평가에 해 불안감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하지 않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주변 사

람들이 성형을 하는 이유와 평가, 성형의 장

단 에 한 표상은 여학생들과 유사하게 나

타났으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성형 의도에는 부정 인 태도(68.4%)가 정

인 태도(32.6%) 보다 높은 반면에 성형의 필요

성에 해서는 필요하다(68.4%)라는 응답이 필

요없다(21.1%)보다 높게 나타나, 성형에 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성형을 하지는 않겠

다는 반응을 보여 여학생들보다는 성형에

한 사회 압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성형을 한 여학생과 남학생, 성형을 하지

않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성형에 한 사회

시각은 성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형

을 한 학생들이 더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형의 장 으로 성형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

나,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모두 취업에 유리

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요즘

학생들의 고민을 실감 하고 있다. 성형의

단 으로는 사람들의 편견 등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형

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 승인의 순기능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형에 한 부정

인 사회 시각이 마음속에 갈등으로 내재하

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성형을 한 학생들이 성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오히려 성형에 한 사

회 시각을 부정 으로 보고 있어 성형 후에

도 사회 승인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타인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복잡한 심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면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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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항목 내 용 빈도(%)

성형의 이유

미 추구

콤 스 제거

자기만족

불편제거

인상 리

6(31.58%)

5(26.32%)

3(15.79%)

3(15.79%)

2(10.53%)

성형한 사람들에 한

평가

정

부정

부정 이었으나 이후 정 으로 변화됨

(별로 아무 지도 않아요)

기타

10(52.63%)

5(26.32%)

3(15.79%)

1( 5.26%)

성형의 장

자신감(자기만족)

콤 스 극복

인상개선

10(52.63%)

6(31.58%)

3(15.79%)

성형의 단

성형부작용

성형 독

사회 시선(주변인들의 시선)

별루 없다(자기만족하면 없다)

기타(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 그래야하나)

7(36.84%)

4(21.05%)

4(21.05%)

3(15.79%)

1( 5.26%)

성형의도
부정

정

13(68.42%)

6(31.58%)

성형의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없다

무응답

13(68.42%)

4(21.05%)

2(10.53%)

성형에 한 사회 시각

과거는 부정 이었으나 재는 허용 인 분 기

허용

본인의 선택

정 으로 변했으나 아직은 부정

시 ,문화에 따라 다르다

6(31.58%)

4(21.05%)

4(21.05%)

3(15.79%)

2(10.53%)

일반 인 성형의 장

취업시 유리

자기만족

인 계(첫인상)

9(47.37%)

7(36.84%)

3(15.79%)

일반 인 성형의 단

사람들의 편견

없다

성형부작용

성형비용

9(47.37%)

5(26.32%)

4(21.05%)

1( 5.26%)

표 3. 성형하지 않은 남성들에 한 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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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성형의 순기능으로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지 재 한

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형 유무와 남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성형에 한 태도, 외모만족도, 타인

과의 외모 비교, 성형에 한 친구, 가족, 사

회의 태도에 한 남여간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형을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간에는 외모만족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5에서 보는 것처

럼, 성형을 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들보

다 외모에 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면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

는데, 성형한 여성들의 경우 성형의 이유를

남

성

성형 유
빈도

(%)
성형 무

빈도

(%)
체

빈도

(%)

사회

부정

정

기타

개인의선택

2(50%)

1(25%)

1(25%)

과거는 부정 이나

재는 허용 인 분 기

허용

본인의 선택

정 으로 변했으나

아직은 부정

시 ,문화에 따라 다르다

6(31.58%)

4(21.05%)

4(21.05%)

3(15.79%)

2(10.53%)

허용

부정

본인의 선택

시 ,문화에 따라 다르다

11(47.83%)

5(21.73%)

5(21.73%)

2(8.70%)

장
입사유리

기타 자기만족

3(75%)

1(25%)

취업시 유리

자기만족

인 계(첫인상)

9(47.37%)

7(36.84%)

3(15.79%)

입사유리

자기만족

인 계

12(52.17%)

8(34.78%)

3(13.04%)

단
없다

사회 인식

3(75%)

1(25%)

사람들의 편견

없다

성형부작용

성형비용

9(47.37%)

5(26.32%)

4(21.05%)

1( 5.26%)

편견(사회 인식)

없다

성형부작용

성형비용

10(43.48%)

8(34.78%)

4(17.34%)

1( 4.35%)

여

성

사회

부정 이다

정 이다

양가 ( 립 )

4(40%)

4(40%)

2(20%)

부정 이지 않다

편견이 있다(부정 )

반반이다

8(61.54%)

3(23.08%)

2(15.38%)

정 이다(부정 이지

않다)

편견이 있다(부정 )

양면 ( 립 반반)이다

12(52.17%)

7(30.43%)

4(17.39%)

장

취업 시 유리

첫인상 좋아짐

기타 2 자신감/

모든면에서좋다

5(50%)

3(30%)

2(20%)

취업 시 유리하다

사회생활에 유리하다

자신감

7(53.85%)

4(30.77%)

2(15.38%)

취업시 유리하다

첫인상 좋아짐(인상 리)

사회생활에 유리하다

자신감

12(52.17%)

4(17.39%)

4(17.39%)

3(13.04%)

단

부작용

없다

사람들의 평가

스스로 불안감

3(30%)

3(30%)

2(20%)

2(20%)

없다

주 시선

개인 인 투자비용

7(53.85%)

4(30.77%)

2(15.38%)

없다

주 시선(평가)

부작용

개인 인 투자비용

스스로 불안감

10(43.48%)

6(26.09%)

3(13.04%)

2(8.70%)

2(8.70%)

표 4. 남여 학생의 성형 유무에 따른 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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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지거나 콤 스를 극복하기 해서 했다

고 말하고 있고, 성형 자신의 모습에 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들의

평가 한 부정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형을 한 남성들의 경우에도 성형의 이유로 미

상, 성형 자기 자신의 모습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반 으로 외

모에 한 만족이 낮았다.

성형 유무와 남여 성별에 따른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만족도에서 성형유무

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1, 45) = 4.42,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형유무에 따

른 주효과(F(1, 45) = 9.02, p < .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들의 경우 성형을

경험한 집단(M = 3.25)의 외모만족도가 하지

않은 집단(M = 5.05)보다 상 으로 낮게 나

타난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 성형 유(M =

4.20), 무(M = 4.54)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가 긴 하지만, 성형에 한 태도

등 변인들의 성형의도에 한 설명력을 검증

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으로는 성형태도(R2 = .19, t = 3.26, p

< .01)와 외모만족도(R2 = .13, t = -2.87, p <

.01)가 유의미한 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이미 성형을 한 집단들에서는 성형에

한 태도(R2 = .46, t = 3.47, p < .01)만이

유의미한 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

형을 하지 않은 집단들에서는 외모만족도(R2

= .19, t = -2.62, p < .05)와 성형에 한 태

도(R2 = .13, t = 2.29, p < .05)가 성형의도에

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성형에 한 태도가 정 이고

외모에 해 만족하지 못할 때 성형을 할 의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성형열풍

에 한 사회 담론이 남여 학생들의 이야

기속에 어떻게 표상화되어 있는지를 FGI와 개

별 면 을 통해 분석하 다. 특히 직 성형

을 한 남여 학생을과 성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비교분석하 다. 개인의

경험에 한 이야기는 사회 상호작용속에서

공유된 해석의 틀과 구조를 통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조직화시킨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근을 시도하 다. 한 사회 구성원의 마음

속에 성형에 한 표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내면화되고 사회 자기 개념화되는가에

을 맞추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크게 세 가지 요한 발견을 하

다. 첫 번째, 비록 본 연구의 상이 학생

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 사

성형 유(N = 14) 성형 무(N = 32)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

외모만족도 3.93 1.07 4.84 1.05 -2.68*

* p < .05

표 5. 집단별 차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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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의 성형에 한 찬반 논쟁이 담겨있고,

정 인 방향으로 성형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한 련이 있었는

데, 성형에 한 사회 담론이 정 으로

변하고 있는 실을 반 하듯 학생들의 마

음속에는 성형을 하는 것이 사회 승인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표상과 성형을 통해 인

상형성시 유리하고 자기만족을 높일 수 있다

는 순기능이 동기화되어 성형을 했거나 성형

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성형을 한 여학생들의 경우 성

형에 한 사회 담론이 양가 이었다고 표

상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 자신의

외모에 해 자기 스스로 그리고 타인들이 만

족하지 못하고 있고, 성형을 한 후에 스스로

만족하며 타인들도 정 으로 평가하고 있어

반 으로 성형에 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성형을 함으로써 취업이나

인상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타인들의 평가 불안과 부작

용 등에 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성형이 사회

요구에 의해 그리고 사회 상호작용에서 나

타난 자기 모습에 한 불만족으로 인해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형은 사회

아름다움에 한 개인의 동기화에 따른 결과

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성형을 하지 않은 여 생들은

주변 사람들이 성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회

아름다움 추구이고, 성형을 한 사람들에

해 정 으로 평가했으며, 성형의 장 으

로는 취업과 사회생활에 유리, 자신감 등을

들었고 성형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

으며 성형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마음속에 성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사회가 주지시키고 있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성형을 한

여학생들보다 성형에 한 사회 시각이 부

정 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 향후 성형에 한

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성형을 하지

않은 남자들의 경우에도, 성형에 한 사회

담론이 정 이고 성형에 한 필요성도 인

정하며 성형으로 인한 사회 순기능에도

부분 공유된 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성형할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

생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성형에

한 사회 압력을 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 담론과 개인의 경험에 한 이

야기를 통해 사회 상이 내면화 혹은 표상

화되는 과정과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

이 구성되고, 구성되고 조직화된 마음은 심리

사회 기능을 내포한 동기화된 행 로 이어

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추후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질 근을 통해 사회

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되는 과정을

담론과 이야기를 통해 분석하 다. 그러나 분

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 다고 하여도, 심

리 구성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가 강하게 작

용하고 행동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인과

계는 명확하지 않다. 면 을 실시하면서 측

정한 심리측정치는 비록 단문항으로 측정한

것이지만, 성형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외모만족도로 나타나 이에 한 후추

검증이 필요하다. 물론 손은정(2007)이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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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등(2006)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있으나 외모만족이 개인의 기 에 의한 것인

지 혹은 사회 비교나 기 에 의한 것인지에

해 보다 세 한 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성형을 통한 자기만족의 경험인

데, 부분의 피면 자들이나 FGI 참가자들은

성형을 통해 사회 아름다움을 획득하고, 사

회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성형에 한 만족

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몇

몇 성형 경험자들은 이를 개인 측면으로 귀

인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차 란 등(2006)

의 연구에서도 지 한 바 있는데, 성형을 통

한 자기존 감 상승, 자기만족 등의 심리

결과에 한 보다 정세한 설명과 근이 필요

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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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rrativitized and Discursive Maum

of Socialized Beauty and Body in Korea

Kibum Kim Young-Ran Cha Yangha Kim

Sungkyunkwan University University of Suwon Kyonggi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internalization of social value about

plastic surgery by the analysis of social discourse and personal narrative through FGI and interview. A

total of 10 university students was participated at FGI and 46 students was interview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plastic surgery in the Maum of students. In case of

having plastic surgery, they reported that even though there was social stereotype of plastic surgery,

they'd like to have that by means of psycho-social function of that. For example, they were conscious of

social approval and benefit for job opportunity in terms of plasitc surgery. It was implied that plastic

syndrome was the product of social interaction. University students, especially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pursue the socialized beauty and body in comparison with male students.

Key words : Plastic Surgery, Discourse, Narrative, Social Representation, Socialization


